
격려사

후학 종도는 물론 모든 중생을 위해 헌신하신 경허선사의 덕화를 소중히 
예경하며, 경허연구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불어 선사의 행장
을 문화예술로 승화하고자, 이렇게 현대인의 시선에 맞추어 친숙하게 전
달하는 여러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님께서는 근현대사를 지나는 단단한 교각으로 자리하셨기에 후손은 이
에 기대어 현재의 정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기
에 경허연구소를 통해 선사의 수행의미와 구도열정을 후학들에게 되새기
게 하는 일은 매우 뜻 깊은 선양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스님의 모습은 신명을 바쳐 수행정진하신 숭고한 기
운을 전해주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생생한 여운으로 남아 생명이 넘치
는 봄소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도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스님의 구도열정을 체험하는 감동의 자리이기
를 바라겠습니다. 

이렇듯 선사의 위대한 사상을 조명하는 전문 학술연구와 편찬사업, 그리
고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시대에 맞게 전파하려는 노력은, 선사의 은혜
에 보답하겠다는 소중한 마음가짐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후학들이 마땅
히 행해야 하는 바른 길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 성취를 사회와 일반대중에게 유익함으로 나누겠다는 노력은 
현시대에 종교가 갖는 책무를 성실히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공경과 성심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은 비단 선조의 뜻을 기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후손에게도 상당한 모범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등장하는 선사께서는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의 무대의 주
인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앞을 밝혀가는 등불이자 후손의 
지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스님의 참모습을 조명하여 따르고, 
또 모두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 
되어 가는 매우 중요한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

선조의 수승함을 올바르게 전하고 현사회에 함께하겠다는 방장 설정대종
사의 지혜의 덕화에 깊은 공경을 드리며, 주지 정묵스님을 비롯한 소임
자와 사부대중의 노고에도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경허스님의 마음 깊은 열정까지도 표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진력을 다해
주신 극단 관계자 여러분의 정진에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의 소중한 정성이 큰 성취를 이루고 사부대중은 물론 현대인의 삶에 
맑고 밝은 등불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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